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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전남도가 보완제출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에너지공단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 주요 내용>

  ‘25.1.7.(화) 서울경제는 「보급 속도 높인다더니...신안 해상풍력단지 ‘게

걸음’」제하의 기사에서 전남도가 ‘24년 4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

정을 신청한지 8개월만에 에너지공단에 평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산업부가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지정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추측

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하여 40MW 초과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구역이며, 전남도는 ’24년 4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음

  관련 집적화단지 지침(산업부 고시)에 따라, 풍황자원 확보, 민관협의회 

구성 등 일부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전남도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24.11.27.에 제출하였음

  이에 산업부는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침에 따라 에너지공단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본 기사 내용 중 최근 정치상황과 

연관있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과 다름

  산업부는 질서있고 내실있는 보급을 위해, 최근 발표한 ‘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에서도 전년도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입찰용량을 확대한 바 있으며,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5380)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균 (044-203-5383)


